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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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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

과의 접촉은 접촉의 수, 접촉의 빈도,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다양성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고,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384명의 대학생이 접촉,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현실갈등인식 등을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접촉 수는 문화적 자기효

능감과 문화적 지식에, 접촉 다양성은 문화적 개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문화적 공감을 제외한 다문화 역량의 세 개 하위 요인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갈등인식은 다문화 역량의 문화적 지식을 제외한 다문화 

역량의 세 개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

식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접촉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만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점 그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

는 대학 문화 내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국인 유학생, 접촉, 다문화 역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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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고미숙, 2017),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국교육개발원 통계 자료(한국교육개발원, 2018)

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학에 등록

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42,205명으로, 2006

년 32,557명에 비해 그 수가 10여 년간 4배 이

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외국인 유

학생의 출신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90.4%로 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럽 4%, 북아메리카 

2.7%, 아프리카 1.9%, 남아메리카 0.6%, 오세

아니아 0.3%로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의 출신지역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시스템에의 적응 및 한

국인 대학생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대

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지

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한국인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다양한 문화

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박소진, 2013; 

전재은, 2013).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이

나 교수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아, 김

태호, 2011; 임춘희, 2009; 하정희, 2008). 또한, 

박혜숙(2016)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

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한

국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다문화 수

용성 수준보다 낮다고 보고하여, 외국인 유학

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태도를 재고할 필

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다문화 연구는 소수 구성원의 정신건

강 및 적응 등의 주제 뿐 아니라 다수 구성원

의 소수 구성원에 대한 태도, 다수 구성원의 

문화적 적응 및 성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정명희, 박외병, 2014; 정진

경, 양계민. 2005). 대학 내 다수집단의 다문화

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

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

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나 아직 정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역량

  다문화 역량이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을 인식하고, 상이한 세계관을 가치롭게 

여기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의 능력을 의미한다(Mio, Barker-Hackett, & 

Tumambing, 2012). Sue, Arredondo와 McDavis 

(1992)는 미국 내 상담자들의 다문화 역량 강

화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자신의 가치관, 행

동, 선입견, 고정관념, 한계 등에 대해서 인식

하고, 자신과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

해 비판단적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이해와 인

식에 기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Howard-Hamilton, Cuyjet

와 Cooper(2011)는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

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학생들이 다른 문화

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

진 구성원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Howard-Hamilton 등(2011)은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영역

으로 1) 문화와 관련된 지식, 2) 자기반영, 조

망수용, 타문화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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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련 기술, 3)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

도 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대

학생들은 자신의 소속 문화와 타인의 문화 모

두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에 대해 인식할 뿐 아니

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

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 Howard- 

Hamilton 등(2011)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문화 관련 

학습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고 이러한 성장경

험을 중요시하는 태도 또한 다문화 교육을 통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라고 제시하였

다.

  한편, Ridley와 Lingle(1996)은 문화적 공감 모

델을 제시하며, 다문화 역량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였다. 문화적 공감 모델은 인지적, 정서

적, 의사소통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

다. 문화적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타문

화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적 측면은 타

문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감정에 조율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소통 측면은 다른 문

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지적 공감 

및 공감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때 표현은 언어적, 행동적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Wang 등

(2003)은 문화적 공감모델을 반영하여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SEE)를 개발하였

으며, SEE는 공감적 느낌 및 표현, 공감적 조

망수용, 문화 차이에 대한 수용, 공감적 인식 

등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Mallinckrodt 등(2014)은 미국 내 다문화 교

육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도구가 없다

고 문제를 제기하며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Revised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EMC/RSEE;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를 개발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SEE의 문항과 더불어 대학 행정관계자들과 교

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을 

통해 도출한 문항을 합쳐 분석된 48문항의 질

문지이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문화적 

개방성과 배우고자 하는 바람, 분노 및 문화

적 지배성, 불안 및 낮은 다문화 효능감, 공감

적 조망수용,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 공감

적인 느낌 및 동맹으로 활동하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다문화 역량의 핵심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및 문화적 공감모델의 인지적, 정

서적, 의사소통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

써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더욱 정교하게 측

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번안하고 

요인구조를 살펴본 후 모델검증에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 다문화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다문화 교육이 소수집단에 대

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정덕, 이은경, 2014; 박순희, 김선애, 

2012; 이수정, 2014; 정명희, 박외병, 2014; 채

명정, 김진일, 이진희, 2015; 픽은희, 박재순, 

2013). 이들 연구들이 제시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인식 증진, 소수집단의 언어, 문화, 가

치관 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소수 집단원

과의 공존의 중요성 인식을 그 목표로 둔다

(김미진, 정옥분, 2010). 그러나 소수집단은 상

호이질적인 다양성이 그 내부에 함의되어 있

는 개념이므로, 각각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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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류승아(2017)는 편견, 접촉 수준 및 위협감의 

관계가 탈북자,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 신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에 따라 상이함을 발견하

였고, 각 소수집단에 따른 상이한 개입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가지는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본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김성훈, 

이경화, 2017; 이병식, 전민경, 2015; 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김현성, 2015; 전재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 중에서

도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한국인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

인 유학생과의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

식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개입방법을 모색하고 한국인 대

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접촉의 영향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소

수이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연구는 접촉이

론을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김금

미, 안상수, 2014; 김성훈, 이경화, 2017; 김혜

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류승아, 

2017; 박순희, 유지형, 2017; 양계민, 이우영, 

2016; Pettigrew & Tropp, 2006). 접촉이론은 다

른 집단의 구성원과 접촉 할수록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Allport, 1954). 

  인종 간 접촉이 차별적인 태도 감소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로 미국과 호주

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Aaronson, 

Akert, & Sommers, 2018; Quiton, 2018). 우리나

라에서도 접촉이론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탈북자, 성소수자, 외국인, 이민

자 등 소수집단과의 접촉이 그들에 대한 긍정

적 정서(김금미, 안상수, 2014; 이수정, 양계민, 

2013), 편견 감소(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

연, 2011; 남순현, 2012; 류승아, 2017), 글로벌 

역량(김성훈. 이경화, 2017) 등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접촉이 항상 집단 간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Saguy, 

Tausch, Dovidio, Pratto, 그리고 Singh(2011)은 접

촉이 집단 간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였고,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

연(2011) 또한 피상적인 접촉은 오히려 접촉 

전에 가지고 있던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접촉의 영향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접촉이 편견감소로 이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

건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Allport(1954)는 

접촉하는 두 집단이 동등한 지위에 있고, 공

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접촉이 법적 혹은 사

회적 규범상 지지될 때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

였다. 이에 더해 Sherif, Harvey, White, Hood와 

Sherif(1961)는 상이한 문화를 가진 타집단의 다

양한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때 접촉이 편견감

소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접촉이 얼

마나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다른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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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개방적인 교

류를 가능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

타낸다. 

  현재까지 접촉 관련 연구들은 접촉의 유무, 

접촉의 수 및 빈도가 타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다

양한 대상과 접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

한 연구는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 국적 

및 문화적 배경이 상호이질적이라는 것을 고

려하였을 때, 하나의 국적을 가진 혹은 유사

한 문화적 유산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여러 

명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다양한 국적 및 문화

적 유산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과의 상호작용

은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접촉 측정 시 접촉 수와 빈도 이외에

도 접촉 다양성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

다.

삶의 만족도의 영향

  상당수의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

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소수집단

에 대해서도 편향에 치우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제시하

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6; Veenhoven, 1988; 

Waugh & Fredrickson, 2006). 관련한 국내의 연

구에서, 양계민(2015)은 북한이탈주민이 다문

화 집단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제시하

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삶에서 경험하는 만

족감이 클수록 다른 다문화 집단에 대해 우호

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한국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아와 유계

숙(2018)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남

학생의 여성혐오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

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구

재선, 서은국, 2016;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6)에서는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

화 차이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는 경향

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심리

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서도 반

복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실갈등인식의 영향

  현실갈등인식은 사회심리학에서 분쟁과 편

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 하나로, 제한

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결과 나타나는 집단 

간 적개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정

의된다(Sherif, 1966). 즉, 가치 있는 자원이 모

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는 경우, 충

분한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집단은 경쟁

심과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부정

적 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타집단에 대한 편

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경쟁 상황 및 현실적 갈등인식이 증가할수록 

편견이 높아지며, 상대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양

계민, 2009; 양계민, 이우영, 2016; Olz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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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el, 1986). 

  현실갈등인식은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

학생 사이에서도 발생 가능한 주제이다. 국내 

대학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전재은, 2013), 입학기준이나 장학

금 등에 대한 정책차이로 인해 한국인 대학생

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

기고 있다(김성훈, 이경화, 2017). 이러한 상황

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은 제한된 자원을 외국

인 유학생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지각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적개심 및 경쟁심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

질 수 있다. 실제로, 김성훈과 이경화(2017)는 

국내 대학생들이 현실적 갈등을 덜 경험할수

록 높은 글로벌 역량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즉, 한국인 대학생들이 제한된 자원을 

외국인 유학생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

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태도, 공감 및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학 내 국제화에 따

른 현실갈등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대학의 국제화에 따른 명암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으로 한

국인 대학생들이 역차별 경험 및 갈등을 경험

하며 이것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태도 및 

편견,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생이 경험하는 현실갈등인

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접촉과 삶의 만족도 및 현실갈등인식

  지금까지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렇다면 접촉과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

인식의 관계는 어떠할까? 우선 접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간

접적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Maddux, Leung, 

Chiu, 그리고 Galinsky(2009)는 다양한 문화 경

험이 창조성 증진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Cross(2003) 또한 다문화는 풀어야 할 문제 혹

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차용해야 할 자원, 특

히 정신건강에 중요한 자원이며, 다양한 문화

적 경험이 정적 정서, 낙관성, 삶에서 경험하

는 자기효능감 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집단과의 접촉은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가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는 소수집

단의 구성원이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

기에 노출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

강이 증진됨을 보고한 바 있다(Bagci, Rutland, 

Kumashiro, Smith, & Blumberg, 2014; Bagci, 

Turnuklu, & Bekmezci, 2018; Le, Lai, & Wallen, 

2009; Mendoza-Denton & Page-Gould, 2008). 문

화적 접촉이 소수 집단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및 정신건강 증진과 관계된다는 연구

는 다수 수행된 반면, 다양한 문화적 경험 및 

접촉이 다수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한다는 

결과(이수진, 2009)를 고려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집단과의 접촉은 사회연결망의 

확장으로 기능하여 주류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접촉이론은 집단 간 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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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위협감을 감

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경쟁상황에서 

접촉이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Dixon, Durrheim, & Tredoux, 2005, Forbes, 

1997, Hewstone et al., 2014). 관련하여 김성훈

과 이경화(2017)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

생간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의 대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낮은 글로벌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Putman(2007)은 타집단

과의 반복적인 접촉은 해당집단에 대한 부정

적인 감정을 경감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류승아(2017)의 연구에

서도, 대학생들이 다문화집단, 성소수자, 정신

장애인 집단과 접촉하였을 때, 해당 집단에 

대해 경험하는 위협감이 줄어들고, 이는 편견

의 완화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다문화 연구에서 다수 집단의 문화적 성숙

도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대학 내 다수에 해당하는 한국인 대학

생의 다문화 역량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본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까지 접촉과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다문화 역량의 관

계를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

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과 다문

화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

생과의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은 다

문화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

생과의 접촉은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을 

매개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대구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84

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이 응답한 경우 등은 제외하였고, 총 

314명의 설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1.42세(SD=2.08)

이었다. 남녀 비율은 남학생 120명(38.3%), 여

학생 193명(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방

문경험으로는 있다는 응답이 228명(72.6%), 없

다는 응답이 86명(27.4%)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방문의 유형으로는 여행 211명, 기타 25명

(봉사활동, 교환학생, 친지방문, 워킹홀리데이 

등), 어학연수 23명, 유학 6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도구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 및 만남의 빈도,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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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 등 세 가지 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 

및 만남의 빈도는 Turner, Hewstone, Voci와 

Vonofakou(2008)가 아시아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인 대학생의 접촉 수 및 빈도를 측정

한 문항과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이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외국인 유학

생 친구의 수(1=0명, 2=1명, 3=2-4명, 4=5-10

명, 5=10명 이상)과 외국인 유학생 친구와의 

접촉빈도(1=전혀, 2=때때로, 3=가끔, 4=자주, 

5=항상)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경험

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 

수의 평균은 1.75였으며, 연구 대상자 중 196

명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

고, 36명은 1명의 친구, 55명은 2-4명의 친구, 

14명은 5-10명의 친구, 12명은 10명 이상의 친

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접촉 빈도의 평균은 

1.34로, 245명이 전혀, 42명이 때때로, 17명이 

가끔, 7명이 자주, 2명이 항상이라고 응답하였

다.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다

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의 출신

지역은 어디인지 (1=아시아, 2= 아프리카, 

3=북아메리카, 4=남아메리카, 5=유럽, 6=오

스트레일리아, 7=남극)질문하고 출신대륙의 

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아시아계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8명, 

아프리카 7명, 북아메리카 26명, 남아메리카 

11명, 유럽 43명, 호주 11명, 남극 0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출신 대륙의 수를 합산한 결과,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출신 대

륙이 1개인 경우는 93명, 2개인 경우 19명, 3

개인 경우 9명, 4개인 경우 4명, 5개인 경우 2

명, 6개인 경우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감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en, 및 Griffin(1984)이 개발한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재선과 서은국 (2016)의 연구에서 SWLS의 내

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문

항들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현실적 갈등

  한국대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과의 관계에

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양

계민(2010, 2015)이 각각 한국 성인들이 이주

민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 중 대학생의 상황에 적

합한 네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질

수록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

수록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때문

에 한국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높은 점수는 외국인 유학

생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의 현실갈등 평균 점수는 

2.57(범위 1-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과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양계민

(2015)의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78

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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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합치도는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역량

  다문화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Mallinckrodt 

등(2014)이 개발한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Revised 

Ethnocultural Empathy Scale; EMC/REMS)를 한국

어로 번안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미국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알아보기 위

한 것으로, 문화적 개방성과 배우고자 하는 바

람, 분노 및 문화적 지배성, 불안 및 낮은 다

문화 효능감, 공감적 조망수용,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 공감적인 느낌 및 동맹으로 활동

하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위요인 중 미국사회에 특화되어 한국

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지배성 

및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에 해당하는 문항

들(예, 나는 소수민족이 왜 자신의 TV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여

전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민자의 유입으

로 백인이 곧 소수민족이 될까봐 걱정된다)를 

제외한 30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하여 먼저 본 연구자가 일상의 다

문화 역량 척도를 번역한 후, 미국에서 5년 이

상 거주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각각 상담심리

학, 언어병리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2명의 

전문가에게 번역된 문장을 검토받았다. 2명 전

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번역을 전공한 전

문가 1인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번역과 역

번역한 척도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기업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1인에

게 번역과 역번역의 내용의 일치도를 확인하

도록 하였다. 피드백 결과 내용이 상이한 문항

에 대해서는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반복하

여 본 연구에 사용될 문장들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관련하

여, 우선 KMO와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살펴

보았다. KMO측도는 .880, 구형성 검정 지표는 

χ²(df=435)=3247.252(p=.000)으로 나타나 자료

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

축요인추출과 베리멕스 사각회전 방법을 사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이 1이상인 요인이 7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표별 설명력 그래프(scree plot)과 누적분산비

율을 고려해 요인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고, 4

개로 정했을 때 이에 속하는 문항은 총 23문

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문화적 개방성 

및 타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것이므로 ‘문화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10개였다. 요인 2는 외

국인 유학생에 대해 경험하는 편안함 및 우정

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문화적 자기효능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5개였다. 요인 3은 타문화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 및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대한 것이

므로 ‘문화적 지식’이라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

당하는 문항은 4개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외국인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정도를 측

정하는 것이었으므로 ‘문화적 공감’이라고 명

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4개였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개의 

요인에 대해 M-Plus 프로그램 버전 8.3을 이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4요인 모형은 χ²(df=224)=565.445(p=.000),

CFI=.860, TLI=.842, RMSEA=.068, SRMR=.058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288 -

인 것으로 나타났다. Hu와 Bentler(1999)에 의

하면 CFI, TLI가 .90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하다

고 보았으며, 홍세희(2000)는 RMSEA가 .05이하

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인 경우 괜찮은 적합

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Hu와 

Bentler(1999)는 SRMR이 0.08 이하면 좋은 적합

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4요인 모델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4

요인 모델의 적합도 수정지수를 참고하였을 

때, 문항22와 30, 문항 4와 24의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추정할 경우 χ²의 값이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측정 오차 간 상관을 

추정하여 모델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χ²(df=222)=505.793(p=.000), CFI=.887, 

TLI=.860, RMSEA=.064(90% C. I. 0.056-0.07), 

SRMR=.055인 것으로 나타났다. CFI와 TLI가 

적합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나머지 적합도 지

수인 RMSEA와 SRMR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다문화 역량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모델 검증은 총 23개 

문항, 4요인에서 마치게 되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적 개방성 요인에 해당하는 10

문항은 원척도의 문화적 개방성 및 배우고자 

하는 바람 하위요인에 해당되는 10문항과 일

치했으며, 문화적 자기효능감 요인에 해당하

는 5문항은 원척도의 불안 및 문화적 자기효

능감 부족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 중 5문

항과 일치하였다. 문화적 공감에 해당하는 4 

문항은 원척도 중 공감적 느낌 및 동맹으로 

행동화하기에 해당하는 8문항 중 4 문항과 일

치하였다. 반면, 문화적 지식은 원척도의 결과

와 다소 상이한 내용이나, 다문화 역량의 핵

심 영역이 다문화 인식, 지식, 기술으로 구성

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Sue et al., 1992), 

다문화 역량의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하위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질문지에 참여자들은 1

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6점(매우 동의

한다)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문화적 개방성의 경우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한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등이 

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외국인 학생과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하

는 것이 나에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나는 외

국인 학생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 등이 있다. 문화적 지식의 문

항내용으로는 “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집단

에게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

다” 등이 있다. 다문화 공감의 문항내용으로는 

“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

적 배경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인종

차별적인 농담을 하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상한다고 얘

기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문화에 개방적이고, 타문화의 구성원과 효율

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신이 있으며,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공감적인 태도

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allinckrodt 등

(2014)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를 측정하므로 총점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4

가지 요인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Mallinckrodt 

등(2014)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62-.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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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접촉 수 1

2. 접촉 빈도 .566
**

1

3. 접촉 다양성 .827
**

.539
**

1

4. 삶의 만족도 .102 .013 .126
*

1

5. 현실갈등인식 -.082 -.083 -.073 -.123
*

1

6. 문화적 개방성 .278
**

.133
*

.310
**

.185
**

-.196
**

1

7. 문화적 자기효능감 .397
**

.280
**

.336
**

.300
**

-.219
**

.433
**

1

8. 문화적 지식 .281
**

.128
*

.262
**

.258
**

-.147
*

.457
**

.527
**

1

9. 문화적 공감 .083 .083 .102 .128
*

-.239
**

.457
**

.180
**

.274
**

1

평균 1.750 1.336 .62 4.196 2.568 4.599 4.075 4.013 4.551

표준편차 1.127 .738 1.001 1.214 .605 .663 .916 .778 .748

주. 
*
p<.05,

**
p<.01.

표 1. 주요 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314)

범위를 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는 

.6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4개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문화적 개방성 .86, 

문화적 자기효능감 .79, 타문화에 대한 지식 

.62, 문화적 공감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실시되

었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번안을 위해 4

인의 전문가와 함께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반

복한 후 문항을 확정하였고, 대학생들에게 외

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삶의 만족감, 현실적 

갈등, 다문화 역량 척도를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프로그램 버전 8.3을 사용

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접촉, 삶의 만족감과 현실갈등인식이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4개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이 접촉과 

다문화 역량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크

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다. Shrout와 Bolger(2002)

는 안정된 모수추정치를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고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

뢰구간에서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분

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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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의 접촉 수, 외국인 유학생 친구와 상호

작용하는 접촉 빈도,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출신 대륙 다양성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일상의 문화적 역량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문화적 개방성, 문화적 자기효능

감 및 문화적 지식은 접촉 수, 접촉 빈도, 접

촉 다양성,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

였으며, 현실갈등인식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

였다. 반면에 문화적 공감은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촉 수, 빈도, 다양성과는 유의

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접촉, 삶의 만족

도, 현실갈등인식의 영향

  접촉,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도가 일상

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의 다문

화 역량의 4개 하위 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

로 투입하고,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

식을 동시에 투입(enter)하여 각 변인이 다문화 

역량의 4개 하위 요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분석에 앞서, 검증결과가 

다중공선성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였다. VIF는 

3.382, 1.518, 3.260, 1.035, 1.023으로 10 미만이

므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Durbin-Watson의 값은 1.826-2.065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잔차의 상호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접촉 다양성(β =.241, 

p<.05), 삶의 만족도(β =.130, p<.05), 현실갈등

인식(β =-.165, p<.01)이 문화적 개방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접촉 다양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있

어서는, 접촉 수(β =.336, p<.001), 삶의 만족

도(β =.252, p<.001), 현실갈등인식(β =-.159, 

p<.01)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

며, 접촉 수,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순으

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지식의 경우에는, 접촉 수(β =.548, p<.05)와 

삶의 만족도(β =.215, p<.001)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공감

에 있어서는 현실갈등(β =-.221, p<.001)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접촉이 삶의 만족도를 통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에서 접촉의 수와 다양성이 일상의 다문화 역

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접촉 수와 접촉 다양성을 각각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적인 종속변인으로 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접촉 수와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

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접촉 수와 삶의 만족도와의 경로계

수는 .001(ns)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접촉 수 → 문화적 개방성, 접촉 수 

→ 문화적 자기효능감, 접촉 수 → 문화적 지

식, 접촉 수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 또한 

각각 –.001(ns), .-.001(ns), .000(ns). .000(ns)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개방성,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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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회귀분석 결과 (N=314)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개방성

B SE β t p

상수 4.649 .209 22.277 .000

접촉 수 .051 .057 .087 .897 .371

접촉 빈도 -.055 .058 -.062 -.951 .342

접촉 다양성 .159 .063 .241 2.533 .012

삶의 만족도 .071 .029 .130 2.418 .016

현실갈등인식 -.180 .058 -.165 -3.087 .002

R
2
(adj.R

2)
=.148(.134), (F=10.632, p=.000)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자기효능감

B SE β t p

상수 3.673 .269 13.644 .000

접촉 수 .274 .074 .336 3.722 .000

접촉 빈도 .116 .075 .094 1.549 .122

접촉 다양성 -.035 .081 -.038 -.426 .671

삶의 만족도 .190 .038 .252 5.045 .000

현실갈등인식 -.240 .075 -.159 -3.190 .002

R
2
(adj.R

2)
=.259(.246), (F=21.410, p=.000)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지식

B SE β t p

상수 3.638 .246 14.804 .000

접촉 수 .149 .067 .548 2.215 .027

접촉 빈도 -.047 .069 -.044 -.683 .495

접촉 다양성 .057 .074 .073 .771 .441

삶의 만족도 .138 .034 .215 4.000 .000

현실갈등인식 -.131 .069 -.101 -1.899 .059

R
2
(adj.R

2)
=.116(.102), (F=8.050, p=.000)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공감

B SE β t p

상수 4.980 .246 20.239 .000

접촉 수 -.021 .067 -.032 -.320 .749

접촉 빈도 .040 .069 .039 .580 .562

접촉 다양성 .059 .074 .079 .800 .424

삶의 만족도 .058 .034 .094 1.674 .095

현실갈등인식 -.274 .069 -.221 -3.987 .000

R2(adj.R2) =.074(.059), (F=4.88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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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개방성 ′ .193 .031 6.155*** 0.132 0.256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개방성  .081 .030 2.675** 0.020 0.138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자기효능감 ′ .277 .045 6.187
***

0.197 0.373

삶의 만족도 → 문화적 자기효능감  .198 .042 4.715*** 0.114 0.278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153 .064 2.400
*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지식 ′ .181 .037 4.846*** 0.108 0.256

삶의 만족도 → 문화적 지식  .147 .037 3.953*** 0.072 0.218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공감 ′ .066 .044 1.490 -0.025 0.148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공감  .072 .037 1.959 0.000 0.143

주. *p<.05,.**p<.01, ***p<.001,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L: 신뢰구간 내 상한값(95%) 

표 3. 접촉다양성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N=314)

→ 문화적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문화적 

지식, 삶의 만족도→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

는 각각 .103(p<.01), .228(p<.001), .165(p<.001), 

.079(p<.05)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접촉 수과 일상

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

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접촉 수와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접촉 수 → 문화적 

개방성, 접촉 수 → 문화적 자기효능감, 접촉 

수 → 문화적 지식, 접촉 수 → 문화적 공감

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촉 수 → 현실갈등인식계

수는 -.001(ns)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실

갈등인식 → 문화적 개방성,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자기효능감, 현실갈등인식 → 문

화적 지식,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각각 -.219(p<.01), -.335(p<.001), 

-.189(p<.05), -.297(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촉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접촉 다양성이 삶의 만족도를 통하

여 문화적 개방성으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였

다. 표 3에서 살펴보면,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

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고(B =.153, p<.05),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질수록 문화적 개방성 또한 높았다(B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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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또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

지역이 다양할수록 문화적 개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193, p<.001).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한 결과, 95% 신뢰구

간에서 하한값 .002, 상한값 .031으로 0을 포함

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따라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의 관계를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

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B =.153, p<.05), 삶의 만

족도가 높아질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 또한 

높았다(B=.198, p<.001). 또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이 다양할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277, 

p<.0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06, 상한값 .066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삶의 

만족도가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부분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지식

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하고 있는 외국

친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가 높고(B=.153, p<.05),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질수록 문화적 지식 또한 높았다(B =.147, 

p<.001). 또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

지역이 다양할수록 문화적 지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B =.181, p<.001).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결과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지식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반면,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

양성과 문화적 공감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

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접촉다양성 

→ 문화적 공감(B =.066, ns),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공감(B=.072, ns)의 경로계수가 유의미

하지 않아,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접촉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접촉 다양성→ 문화적 개방

성, 접촉 다양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접촉 

다양성→ 문화적 지식, 접촉 다양성→ 문화

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각각 .197(p<.001), 

.294(p<.001), .196(p<.001). .064(ns)로 접촉 다

양성에서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를 제외하

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실갈등인식→ 문화적 개방성,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자기효능감, 현실갈등인식→ 문화

적 지식, 현실갈등인식→ 문화적 공감의 경

로계수는 각각 -.191(p<.01), -.296(p<.001), 

-.166(p<.05), -.288(p<.001)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다양성과 현실

갈등의 경로계수는 -.044(ns)로 유의하지 않았

으므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  의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맞춰 한국의 대학 

또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고, 특히 외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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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접촉다양성, 삶의 만족도, 문화적 역량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모형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우, 점선은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에게 대학을 개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을 펴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대학의 국

제지표나 대학재정이라는 행정적 이점 이외에, 

상이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교류가 실

질적으로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

두에 혜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며 그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대

한 선행연구가 외국인 유학생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외국인 유학

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적응 및 정신건강을 

위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가지

는 다문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증진에 대한 선

행이론이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적 갈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탐색되

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을 통하여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한

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가 많고 출신지역이 다양할수록 한국인 대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개방적인 태

도를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과 우호적인 관계

를 형성하는데 더욱 효능감을 가지며, 타문화

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우호적인 태도가 증진된다는 

선행연구(김성훈, 이경화, 2017; Putman, 2007; 

Ward, Masgoret, & Gezentsvey, 2009)와 맥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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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는 것이다. Aaronson 등(2018)은 접촉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

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접촉

을 통해 상대방의 삶을 목격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상대방의 문

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대학생과의 접

촉경험이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

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대학생들이 접촉하

고 서로의 삶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

해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접촉의 개념을 상호작용하

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 뿐 만 아니라 출

신지역 다양성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에 그 의

의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내에서도 상호이질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한 문

화권의 외국인 유학생과 접촉하고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는 것과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친교를 형성, 유지하는 것은 질적, 

양적으로 다른 경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이 교류하는 외

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다양성을 살펴봄으로

써 접촉의 영향을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

의 네 가지 요인 중 문화적 개방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문화적 지식이 높은 수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이

탈 주민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수록 타집

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더욱 형성하게 된

다고 언급한 양계민(2015)의 연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타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던 구재선과 서은국

(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신

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단지 개인의 정신건강

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

에 의미 있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접촉 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네 가지 요인 중 문화적 개방성, 문화

적 자기효능감, 문화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촉 다양

성이 직접적으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통해서 높은 다문

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drickson(1998, 2001)의 확장 및 축적이론

(broaden-and-build theory)에 의하면, 긍정 정서

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개인적 자원

을 축적하게 되며 향후 높은 자존감이나 성공

경험, 학업 성취 등을 경험하게 된다. 확장 및 

축적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외국인 

유학생과 다양한 접촉을 하는 한국인 대학생

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만족하게 되고, 

그 결과 축적된 풍부한 개인적 자원은 높은 

다문화 역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추론

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대

학생의 행복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한국인 

대학생은 고등학교 시기와는 상이한 환경적, 

심리적 변화와 요구를 직면하게 되면서 다양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배옥현, 홍상욱,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

한 접촉 경험들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

복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집단에 대한 이해 및 개

방적인 태도가 증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접촉 다양성과 문화적 공감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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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는 점은 기대와 다른 결과이다. 이창환, 손

영우, 임혜빈(2015)은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

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과 문화적인 유사성

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

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세계시민

주의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

상과 유사할수록 더 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문화

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차

적 노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집단에 대한 공감은 지속

적인 접촉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

펴본 접촉 다양성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개

방적인 태도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이 가지는 독특한 어려움에 대

해 공감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상의 다문화 역량 중 

문화적 공감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단지 공감

적인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 외국인 

유학생들만의 독특한 사정을 헤아리고, 필요

하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행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공감으

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는 접촉이나 자신의 삶의 

만족도 외에 교육을 통한 장기간의 노력이 필

요한 영역으로 향후 연구에서 더욱 관심을 가

지고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셋째, 한국인 대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해치고 경쟁해야 할 상

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한국인 대

학생이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

질 가능성이 낮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자신감이 낮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학생들의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자신의 기반이 줄어들고 있

다고 지각하는 미국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

들을 위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

한 태도는 외국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harles-Toussaint & 

Crowson, 2010; Spencer-Rodgers & McGovern, 

2002).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치열

하게 경쟁해야 하는 분위기에 지속적으로 노

출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는 경쟁자의 

증가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실갈등인식은 외국인 유학생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낮은 다문화 역량

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현실갈등인식은 접촉 다양성과 다문

화 역량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특히 접

촉 다양성과 현실갈등인식 사이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김성훈과 이경화(2017)의 연구에서는 외국

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간의 접촉이 많아

질수록 한국인 대학생이 경험하는 불안감 및 

위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에서 접촉다양성과 현실

갈등 인식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상관분석에서 현실갈등인식과 접촉수, 

접촉 빈도 및 접촉다양성의 관계 모두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접촉 및 현실갈등인식을 측정한 도구

의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이주민 및 북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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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

용한 것으로, 캠퍼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경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및 갈등상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다문화 역량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답변이 실

제 응답자의 다문화 역량 수준과 일치하지 않

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는 실험이나 유사설계 등을 이용하여 현

실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다문화 역량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상의 다문화 역량

의 경우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

으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확인 과정

이 부재했다는 한계가 있고, 연구의 응답 대

상이 대구 지역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다른 지

역의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대학생의 접촉 경

험과 다문화 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

인 유학생과의 접촉을 살펴봄에 있어,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유학생 수나 빈도 뿐 아니라 

출신지역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접촉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접촉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

했을 때 본 연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지

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다양성으로 빈도나 

양과 다른 시각에서 접촉을 살펴보았으나, 접

촉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접촉 다양성, 삶의 만

족도 및 현실갈등인식 및 한국인 대학생의 외

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단

순매개모형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

들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인

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화된 모형을 설정한다

면, 다문화 역량에 대한 보호요인과 방해요인

이 무엇인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이다.

  한국 대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 역량

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

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져 오고 있는 추세이

지만,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다문화 교육

은 그 구성원이 다양화되면서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타문화의 구성원과 더욱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연마해야 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박순용, 2008; 정명

희, 박외병, 2014; 픽은희, 박재순, 2013; 

Howard-Hamilton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

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접촉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외국인 유학

생과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발견함으로

써,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기제가 무엇인

지 파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

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자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생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문화 역량 증진

을 위한 기틀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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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 유용한 토대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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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Korean College Students’ Contact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on Multicultural Competencies: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Korean students’ contact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on Korean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ies. This study also examined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between contact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For the purpose, 384 Korean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contacts, life 

satisfaction, realistic conflicts perception toward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number of contacts predicts 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knowledge, whereas contact diversity predicts cultural openness. Life Satisfaction predicts 

cultural openness, 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knowledge, and realistic conflicts perception predicts 

all subscales of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 scale other than cultural knowledge. Results also 

discovered that life satisfa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divers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but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did not mediate between contact divers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Based on the results, the suggestion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contacts, multicultural competencies, life satisfaction,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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